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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the deveopment plan for promotion of advanced 

disaster-safety awareness, which is noted as a major factor in the large disaster. Method: This study is to 

conduct theoretical review with regard to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awareness. Consciousness 

surveys on safety awareness and previous disaster case was analyzed to derive the cause of the disaster,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promotion of advanced disaster-safety awareness was suggested. Result: 

In the survey on the public’s sense of safety on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Response’ stage 

was well performed, but the ‘Recovery’ stage was not.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disaster safety 

education at the ‘Prevention’ stage was very lacking. In the survey on the public’s safety awareness, the 

awareness level of the evacuation facility was very low, information on infectious diseases and collapse 

accident was insufficient. Especially, it has been found that the awareness on safety regulation in daily 

life is very insufficient. Through the case study on previous disaster(COVID-19, Fire in Miryang 

Sejong Hospital, Forest fire in the east coas at 2004’), it was derived that the lack of safety 

awareness(such as safety insensitivity) was the main factor of the expansion of the damage scale. 

Conclusion: The development plan for promotion of advanced disaster-safety awarenes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safety culture move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safety education 

and safety promotion. Second, disaster confrontation training for the public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response.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ndividual 

awareness on safety. When these factors are implemented systematically, advanced disaster-safety 

awareness can be promoted. Ultimately, disaster accidents in our society can be reduced.

Keywords: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Disaster-Safety Awareness, Safety Insensitivity, 

Consciousness Survey, Safety Culture Movement, Disaster Confrontation Training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형재난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국민들의 재난안전의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및 안전의식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재난사고의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재난관리평가 국민안전 체감도의식’ 조사 결과 및 

대형재난사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선진 재난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관리평

가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차원은 잘 수행되고 있으나, ‘복구’차원이 미

흡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통해서는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았고, 감염병과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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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재난사고(코로

나19, 밀양세종병원 화재, 2004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불감증과 같은 안전의식의 결여가 피해규모의 확대를 유발시

킨 주요한 원인임을 도출하였다. 결론: 재난사고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선진 재난안전의식의 활성화이며, 이를 제고

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활동의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재난대

응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선진 재난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난사고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재난, 재난관리, 재난안전의식, 안전불감증, 의식조사, 안전문화운동, 재난대비훈련

서 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지

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재난사고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5년의 일본 고베 

대지진, 2003년의 태풍 매미, 2004년의 서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자연적 재난 및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

점 붕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2014년 세월호 침몰과 같은 인적 재난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2009년 신종

플루에 이어 2020년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전 세계적인 보건 재난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다. 정부는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대형 재난사고들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사고 후 수습하려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태도가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된

다. 하지만 최근의 대형 재난사고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covid19 사태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선진 재난안전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재난관리 및 안전의식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및 선행문헌을 살펴보고, 대형 재난사고들의 사례 분석 및 안전의식 조사의 결

과를 토대로 선진 재난안전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재난관리 및 안전의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문헌 분석

재난관리

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 및 국

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등)와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국가기

반체계의 마비, 감영병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1) 재난은 영어로 ‘disaster’라 명명하는데, 여기서 ‘dis’는 분리 또는 불일치를 

뜻하고, ‘aster’는 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astrum’ 또는 ‘star’로서 ‘별 또는 행성이 분리되어 생기는 갑작스러운 사고’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2020.12.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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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망·상해·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사건’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3)에서는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 및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갑작스러운 큰 사

건’을 재난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시대적인 배경 및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의 개념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학자들마다 재난의 개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나라마다 사회적인 환경

이 다르며, 과학기술의 발달 및 새로운 문물의 도입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난은 발생원인, 발생장소, 피해속도 및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와 같이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장소에 따라서는 육상·해상 및 광역·국가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피해속도에 따라서는 만성·급성 재난으로 피해규모에 따라서 개인·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사회 모든 분야

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복잡해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

달로 인해 자연재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인적·사회적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발생 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

Fig. 1. Organic linkage of disaster management steps(2018)

재난관리체계(disaster management system)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

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재난발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독

립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뿐만이 아니

라 국민이나 기업 등의 민간부문들도 포함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듯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은 재난의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이 협조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

2) 재난과 재해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197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미국 국토안전국(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에 설치되어 있

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연방기관으로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대형재난에 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3)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정치적 자립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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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대책본부는 대규모 재

난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국무

총리 또는 타 부처의 장이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4)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5)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수습

본부는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수습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맡게 된다. 수습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시설 등의 다양한 지원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자치단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 수습본부장은 주로 재난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의식

안전의식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한 행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

의 행태, 습관 및 지식 등을 의미한다. 안전의식은 위험에 대한 자각과 위험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가치

(values)·태도(attitudes)·믿음(beliefs)을 나타내며(Forcier et al., 2001), ‘안전에 대한 가치지향’, 즉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가치의 정도를 의미한다(Song et al., 2008).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강화

하기 위한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는 안전의식의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Na, 2000). 따라서, 안전의식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측정하고 평가·분석하는 작업은 선진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안전의식 제고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우선 안

전과 관련된 교육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

는 허구의 세계, 즉 소설과 영화를 통해 대재난·대재앙에 관한 왜곡된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쉽게 조장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및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

회가 없으므로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전의식의 부재는 재난 또는 재앙의 불확실성에

서 기인할 수도 있다. 

한편 개개인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Lee et al., 2014). 첫째, 개인적인 성격이

다. 개인의 성격과 안전의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격의 차이에 따라 안전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상이한 것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어, Forcier et al(2001)는 인간의 3가지 특성; 안전의 통제위치(safety locus of control), 위험회피(risk 

avoidance), 스트레스 수용(stress tolerance) 차이에 따라 개개인의 안전의식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고 하였다.6) 둘째,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안전의식 역시 위험 또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4항에서는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

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서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을 ‘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6) ‘안전의 통제위치’는 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전의 통제위치를 외부적으로 여

기는 사람일수록 안전의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위험회피’는 모험 또는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트레스 수용’은 개개인 주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안전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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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셋째, 안전에 대한 교육이다. 이는 굳이 설명

하지 않아도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안전의식이 높아진다. 이는 다양한 분야

에서 실증연구들을 통해 증명이 되었고, 안전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재난/안전의식 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안전의식의 함양은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고 또는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의식 평가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사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재난/안전의식 조사

행전안전부에서는 국가의 재난관리역량을 평가 및 개선하고 재난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

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년도 업무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시작

되었으며, 매년 1월-3월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해당 기관의 과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4월에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기

관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공고하고 있다. Table 1과 같이 재난관리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단계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각 역량별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Table 1. Major competencie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단계 주요 역량 주요 평가지표

공통 기획, 행·재정관리, 기관장 리더쉽
안전관리계획 수립실적 / 재난안전 재정투자 실적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적절성

예방 교육·홍보, 유형별 저감활동,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실적

재난 유형별 점검활동 / 국가 안전대진단 실적

대비 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훈련, 위기관리
유형별 매뉴얼 관리 실적

민관협력 사례 / 재난관리자원 / 훈련실적 / 위기징후관리

대응 비상기구 구성·운영, 상황관리, 대처사례
대응실무반 편성 및 업무 숙지도

초동대응 실적 /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복구 재난구호, 복구 지원
재해구호 인프라 관리

복구사업 관리 / 재난보험 가입 실적

2020년에는 총 325개의 기관(28개 중앙행정기관, 54개 공공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2019년의 성과를 평

가하였다. 하지만, 재난관리평가는 전문가가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체감

하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관리평가 지표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재난관

리평가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재난관리평가 국민 체감도’ 조사는 매년 화두

가 되는 사항들에 따라 질문의 구성이 다소 변동되기는 하나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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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난관리평가 국민 체감도’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

한 전화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총 3개의 섹션으로 범주화하여 각 섹션별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아래 Table 2는 2020년 재난관리평가 국민체감도 설문조사의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설문 항목별로 중요도를 설정하여 조사된 체감도와의 곱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섹션인 ‘재난안전관리 체감도 평가, 항목’의 2020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응차원’이 62.9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

로 나타났고 ‘복구차원’은 5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예방차원 58.3점, 대비차원 54.7점).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예방차원에서 교육항목은 49.9점, 시설물 관리 항목은 62.9점으로 나타나 시설물 관리 보다는 재난 및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urvey items for the public’s sense of safety on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섹션 주요 내용

A. 거주지역 위험요소 A1. 거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B. 재난안전관리

체감도 평가

예방
B1.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은 잘 수행되고 있는가

B2.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 교량, 공공건물 등의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대비
B3. 거주하는 지역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행동요령(대피장소)을 숙지하고 있는가

B4.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재난경험 여부
B5. 작년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5-1. 경험한 재난이나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

대응

B6. (경험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난 발생 후, 초동조치가 신속하게 수행되었는가

B7. (경험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난 발생 후, 재난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었는가

B9. (비경험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B10. (비경험자)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가 수행되었다고 생각

하는가

복구

B8. (경험자) 거주하는 지역에 재난 발생 후, 피해에 대한 복구(시설물 등) 또는 지원(생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B11. (비경험자) 거주하는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한 복구(시설물 등) 또는 지원(생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C. 전반적 재난/사고 

안전도 평가

C1.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C1-1.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C2. covid19’를 고려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Table 3. Survey items for public’s safety awareness

항목 설문 내용

국민안전 체감도

문1.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문2.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문3. 우리 사회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문3-1.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문4. 우리 사회가 다음의 재난 및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연재난,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감염병, 산업재해, 안보위협, 범죄, 화학물질누출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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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vey items for public’s safety awareness ( Continue)

항목 설문 내용

국민안전 인식도

문5. 우리 사회가 안전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는가

문6. 업무를 수행할 때 신속성 또는 효율성보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문7.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안전 대피시설(지진해일긴급 대피장소, 지진옥외 대피장소 등)에 대해 얼마

나 알고 있는가

문8. 다음의 재난 및 사고*시 행동요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풍수해(태풍, 호우), 화재, 지진, 붕괴사고, 감염병, 폭염, 한파

국민안전 실천도

문9. 영화관, 공연장,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가

문10. 차량 탐승 시 안전띠를 착용하는가

문11.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휴대용 응급키트를 구비하고 있는가

문12.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위험요소를 목격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가

안전정책 인지도 및 평가

문13.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13-1.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 실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문13-2.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문14. 행전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치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선행연구 분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 또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 및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ee et al.(2019)은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실효성에 의심을 가지고 안전문화의 제

고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문화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및 법·제도를 분석하였고, 

고양시의 안전문화 운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추가 적으로 고양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교통안전 등 유형별로 위

험요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고, 각 유형별로 인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형별 위험요인

에 대한 맞춤형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하고, 국내 및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안전교육 컨텐츠 개발, 

V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교재의 개발을 제시하였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안전홍보, 안전점검 및 훈련 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하여 수 백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재난사고이다. 이를 계기로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강화 필요성 및 재난안전교육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시기의 발생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Lee et al., 2004). 또 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청소년기가 안전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임을 보고하고 있다(Park, 2008). 따

라서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생활 실천에 대한 강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m et 

al.(2016)는 고등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대전, 전북, 충남, 충북 소재 8개 고등학교의 1,0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 과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재난안전교육이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49.7%가 최근 2년간 1~2회의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2.8%는 한 번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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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재난안전교육의 강화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재난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재난사고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재난사고 사례 분석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반복되는 대형 재난·사고들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들의 악순환은 정부 차원의 재난에 대한 부실한 대응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

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라고 불리우는 안전의식의 결여이다. 따라서 다양한 

재난·사고들의 사례를 통해 안전의식의 결여가 재난의 발생 및 피해규모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선방

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020년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것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라 불리우는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의 등장이다. 이 새로운 감염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고,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타인에게 침투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

된 사물을 만진 뒤 자신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약 2일~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권태감·기

침·호흡곤란·폐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97,492,06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

고, 이 중 2,089,453명이 사망하여 2.14%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74,262명의 확진환자와 1,328명의 사망자

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적절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환기·손씻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방 

활동만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의 ‘covid19 안전신고’ 코너를 통해 총 25,392건의 위반사

례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7)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3차례에 걸친 대유행 역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민 안전의식 조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 폭염·화재·지진·한파의 4가지 재난에 대해서는 일반인 중 70%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풍수해·감염병 항목에서는 약 50%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폭염이나 화재 등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자주 접하는 재난이기 때

7)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방역위반 사례 살펴보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년 11월 25일). 

Table 4. Regulation violation items by Miryang Sejong Hospital

규제 위반 내용

위계공무집행방해
22kw 용량의 비상발전기 1대만 설치하였으나, 2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보건소에 제출하

여 담당 공무원의 의료시설 점검 업무를 방해함

건축법 위반 목조 휴게실, 컨테이너 창고, 샌드위치판넬 창고, 목조 비가림 천장 등 4건의 불법 증개축

의료법 위반
2017년 2월 28일 ~ 2018년 1월 26일 의료인 수 변경 허가 없이 당직의사 4명을 고용

2018년 1월 8일 ~ 26일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음

허위공문서 작성
2012년 4월에 세종병원에만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건소 공무원이 인지하였으나, 세종요양병

원이 자가발전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허위공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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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안전인식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은 빈도 수는 낮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다른 재난들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난사고들 이외에도 다수의 대형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 즉 안전의식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안전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이

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재난사고를 유발시켰다. 또한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각종 시설의 대형화 및 고층화, 다양한 기기들의 보급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노출 및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 재난을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고 후 처리가 아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안전

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난사고의 사례들을 통해 피해

규모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은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안전문화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

도와 습관, 그리고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는 안전교육과 안전홍보

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선행문헌들에서는 청소년기의 안전교육이 가장 효율적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실태조사들은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별 인식 차이 및 주요 활동 영역을 고려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Ryoo et al., 2014).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지식, 119 신고 요령, 횡단보도 건너기, 놀이시설 이용과 같은 기초적인 분야의 체험형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고, 청소년

의 경우에는 학원, 체육시설 등 집합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을 충분히 

양성해야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법제화해서 강제적인 교육 

또한 필요하다.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안전홍보 또한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TV, 신문 또는 지역 소식지와 같은 대중매

체의 활용이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재난사고 사례들 및 대처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대비훈련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행동

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하는 지역의 피난대피처나 신고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정보의 제공은 실제상황에서 실효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난관리체

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응관리 담당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재난상황에서 담당자들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

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일반 국민들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 한다면 재난대응체계의 효율성은 저하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

신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띠 착용같은 기본적인 안전활동조차 준수하지 않는 안전의식의 결여 현상을 

유발시킨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재난대비훈련 프로그램은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구축할 수 있다. 가까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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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대피훈련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덴마크·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폭설에 대한 대피훈련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난

대비훈련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안전문화확산 및 재난대비훈련의 시행 주체는 개인이 아

닌 정부나 지자체이다. 훌륭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실

효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안전교육 및 재난대피훈련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소방대피 훈련

이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대부분 월 1회의 주기로 시행되는데, 대면교육보다는 자료를 통한 회람으로 많이 시행된다. 그래

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료를 읽지 않고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방대피훈련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 많

은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실제 재난상황에서 피해규모를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 모두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

어야 하며, 항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의 제고는 달성

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민들의 재난관리 및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실제 재난사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선진 재난안전의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재난관리평가 국민 체감도’를 통해서는 정부의 재난관리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민들은 

재난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대응’ 차원은 잘 수행되고 있으나, ‘복구’ 차원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예방’ 차원 중 시설물 관리 항목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

비’ 차원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대비 활동은 잘 수행되고 있지만, 행동요령의 숙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여 정부차

원의 홍보활동이 부족함을 유추케 한다. ‘대응’ 차원에서는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항목 모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복구’ 

차원은 가장 낮은 수치로 정부의 피해복구/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 안전의식 조사’

를 통해서는 대피시설에 대한 숙지가 매우 낮았고(인지도 36.5%), 대표적인 7개의 재난사고 유형(풍수해(태풍, 호우), 화재, 

지진, 붕괴사고, 감염병, 폭염, 한파) 중 감염병과 붕괴사고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수행 시 

개인들은 안전을 우선시 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국민안전 실천도 항목 중 안

전띠 착용은 설문 대상자의 10%가 미착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이며, 안전의식이 매우 미

흡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재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선진 재난안전의식의 향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활동의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의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때 선진 재난안전의식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재난사고들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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